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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장타자 장하나(24비씨카

드)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

어 사상 처음으로 파4홀에서 에이스

를잡는기록을세웠다

장하나는지난 31일(한국시각)바하

마 파라다이스의 오션 클럽 골프코스

(파736625야드)에서 열린 바하마 클

래식 3라운드 8번홀(파4)에서 티샷을

그대로홀에집어넣었다

장타자들이 즐비한 남자대회에서

는 파4홀 홀인원이 종종 나오지만 여

자대회에서는 나오기 어려운 기록이

다

LPGA 투어는 파4 홀에서 홀인원

이나온것은장하나가처음이라고밝

혔다 한 홀에서 3타를줄였으니홀인

원이자앨버트로스이기도하다

장하나는 218야드로 세팅된 8번홀

에서 3번 우드로 티샷을 날렸고 볼은

그린 1m 앞에 떨어진 뒤 굴러서 홀에

들어갔다

장하나는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다소 바람을 타고 날아갔는데 정말

멋진 샷이었다며 볼을끝까지보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들어갔다!라고

외쳐서알았다고말했다

8번홀에서 무려 3타를 줄인 장하나

는 공동 13위(7언더파 212타)로 올라

섰다 장하나는 이번 홀인원이 통산

여섯번째이며타수기준으로두번째

앨버트로스라고덧붙였다 연합뉴스

장하나가 지난 26일(현지시각) 자신

이 홀인원이자 앨버트로스를 기록한

바하마클래식골프코스해변에서뛰

고있는모습 <바하마클래식트위터>

218야드 파4홀 홀인원

장하나 LPGA 새 역사썼다

탱크 최경주(46SK텔레콤사진)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파머스 인슈어

런스오픈(총상금 650만 달러) 3라운드에

서더블보기를극복하고공동선두를유지

했다

최경주는 지난 31일(한국시각) 미국 캘

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토리파인스 골프

코스 남코스(파727569야드)에서 열린 대

회 셋째 날 3라운드에서 버디 4개 보기 2

개 더블보기 1개를 묶어 이븐파 72타를

쳤다 중간합계 9언더파 207타를 기록한

최경주는 스콧 브라운(미국)과 공동 선두

를 달리고 있다 지미 워커(미국)와 개리

우들랜드(미국)가 1타차로이들을뒤쫓고

있다

최경주는 전반을 불안하게 출발하면서

선두 자리를 놓치는 듯했다 그러나 후반

에 이를 완벽히 만회하면서 4년 8개월 만

의통산 9승째기회를살려냈다 최경주는

2011년 5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이후 승

수를 추가하지 못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10위권내에한번도오르지못했다

5번홀(파4) 보기를 6번홀(파5) 버디로

만회한 최경주는 7번홀(파4)에서 더블보

기를 적어내 흔들렸다 후반에서도 12번

홀(파4)에서 보기를 친 최경주는 13번홀

(파5)와 14번홀(파4)에서 연속 버디를 잡

아내면서다시선두권으로도약했다 마지

막 18번홀(파5)에서는세번째샷을홀 1m

거리에 붙여 만든 버디 기회를 살리면서

공동선두자리를다시꿰찼다

외신들은오랜기간우승을추가하지못

한최경주가이번대회에서완벽한부활을

알릴지주목하고있다 연합뉴스

안젤리크케르버(6위독일)가호주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4400만 호주 달러)에

서여자단식왕좌에올랐다

케르버는 지난 30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대회 13일째여자단식결승에서최강

세리나 윌리엄스(1위미국)를 21(64 3

6 64)로물리치고우승했다

이 대회전까지메이저대회에서 2011년

US오픈과 2012년 윔블던 4강이 개인 최

고 성적이었던 케르버는 우승 상금 340만

호주달러(약 29억원)의주인공이됐다

또윌리엄스와상대전적에서도 2승5패

로 한 경기를 만회했다 독일 선수가 테니

스메이저대회여자단식정상에오른것은

1999년프랑스오픈슈테피그라프이후약

17년만이다

반면윌리엄스는이대회에서우승했더

라면 메이저 대회 단식에서 22회 패권을

차지하며 그라프의 통산 2위 기록과 동률

을 이룰 수 있었지만 다음 기회를 기약하

게됐다

메이저 대회 단식 최다 우승 기록은 마

거릿코트(호주)의 24회다

윌리엄스의 우승이 유력해보였던 이날

결승에서케르버는왼손잡이의강점을앞

세운각도큰샷과빠른발을이용한수비

력으로윌리엄스를괴롭혔다

힘이일품인윌리엄스지만케르버가계

속공을받아내며끈질기게달라붙자스트

로크에 점점 힘이 빠지면서 공이 네트에

걸리는장면이자주연출됐다

이날공격성공횟수에서는윌리엄스가

4725로 케르버를 압도했지만 실책에서

는케르버가 1346으로훨씬적었다

서브 최고 시속은 윌리엄스가 196로

케르버의 164보다 30 이상 빨랐으나

케르버의끈질긴수비에윌리엄스의힘이

이겨내지못한경기가됐다

윌리엄스가메이저대회단식결승에서

패한 것은 2011년 US오픈 이후 약 4년여

만이다 윌리엄스의 메이저 대회 단식 결

승전통산성적은 21승5패가됐다

연합뉴스

완도산탱크 최경주오늘아침웃을까

왼손잡이케르버 무적 세리나꺾고우승

파머스오픈 3R 공동 1위

안젤리크케르버(6위독일)가지난30일(현지시각) 호주멜버른에서열린호주오픈테

니스대회 결승에서 최강 세리나 윌리엄스(1위미국)를 21(64 36 64)로 물리치고

우승했다우승다음날인31일멜버른총독관저에서사진촬영에응하고있는모습

연합뉴스

호주 오픈 테니스 단식

빠른발수비력 21 승리

한국의장타자장하나가 31일(한국시각) 바하마파라다이스의오션클럽골프

코스에서열린바하마클래식 3라운드 8번홀(파4)에서홀인원이자앨버트로스

를한뒤홀앞에서절을하고있다 LPGA투어는파4홀에서홀인원이나온것

은장하나가처음이라고밝혔다 연합뉴스


